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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빗속에서

지나간 것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기에

삶은 늘 그것들로부터 시작하는가. 빗줄기에 몸 하나

젖는 일에도 생각은 천 가지가 넘으니 지나간 것들이

여,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기에, 빗줄기 하나하나

내리는 소리마다 같은 것이 없는가. 빗줄기가 가둔 처

마 밑 땅 한 칸에서 오늘이 그렇게 또 가고 있다. 

글·사진=박재완사진작가

B7제 1158 호 2017년 8월 2일수요일 / 불기 2561년

신현득 작가의

동화팔만대장경
⑮ 왕의 신통력

금강취(金剛聚)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왕비

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칠보로 된

일산이 나타나 태어날 아기 위를 떠나지 않았습

니다. 신하와나라사람들이말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저 보배 일산은 전륜

성왕의 징표다. 훌륭한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려

나봐.”

달이 차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몸은 자금색

이요, 머리칼은 검푸른 빛이었습니다. 아기 몸에

서 광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다. 전륜

성왕이 될 왕자야. 왕자님 만세다!”나라의 신하

들과 온 백성이 왕자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왕

은 먼저, 예언자를 불러 왕자의 앞날을 물어보았

습니다. “대왕님. 왕자님은 수미산 남쪽 염부제

를덕으로덮을만한일을하시겠습니다.”

예언자의 말에 왕과 신하와 온 궁중이 기뻐했

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온 국민이, 환호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왕은 온 국민이 기대를 모은 이 왕

자를 ‘찰라가리(刹羅伽利)’라 이름지었습니다.

세상을덕으로덮는다는뜻이었지요. 

왕자는 자라서 부왕을 뒤이어 왕이 되었습니

다. 왕위에 오른 찰라가리 왕은 우선 백성의 형

편을 살피기로 하고, 신하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마을에는 농민들이 논밭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

습니다.

‘저 백성들이 저렇게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구나. 저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는 없

을까?’

왕은 손을 모으고, 조용한 목소리로 소원을 빌

었습니다. “내가 지은 복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거든, 저 백성들에게 곡식이 넉넉하게 주어져, 땀

흘리지않게되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라 백성의 곡간에 여

러 가지 곡식이 그득하게 찼습니다. 왕이 지은 복

이라지만시실은그시대의부처님도움이었습니

다. 그 때에도 부처님이 계셨거든요. 땀 흘리던

백성들이 찰라가리 왕을 향해“위대한 우리 대왕

님 고맙습니다”라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왕은 백

성의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집집마다 부

인들이방아를찧고있었습니다.      

‘저 부녀자들은 아기 키우고 밥 짓기만 해도

바쁘다. 방아질까지 하는구나. 저들의 방아질 하

나만이라도수고를덜어줄수는없을까?’

왕은 다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지

은 복으로 저들의 곡간에 쌓인 곡식이 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쌀이 되어 부녀자들 수고를 덜게 되

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라 백성의 곡간에 그

득했던 곡식이 모조리 쌀이 되었습니다. 왕이 지

은 복이라지만 시실은 부처님 도움이었습니다.

한 곳을 둘러보았더니 부인들이 베를 짜고 있었

습니다.       

‘저 부녀자들은 아기 키우기만 해도 바쁘다. 저

렇게힘들여길쌈을하는구나길쌈하는수고를덜

어주자’하고왕은다시조용히손을모았습니다.

“내가 지은 복으로, 나무에 옷이 열리게 되소

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무에 옷이 열렸습니

다. 남자 옷이 열리는 나무, 여자 옷이 열리는 나

무, 아기 옷이 열리는 나무. 한 가지씩 옷이 열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옷이 열리는 나무

도 있었습니다. 부녀자들이 옷 걱정, 바느질 걱정

까지하지않게되었습니다.       

나라를 한 바퀴 돌아본 왕은 백성들이 악기를

가지고음악을즐기게해야겠다고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악기가 열리게 했습니다. 거문고

가 열리는 나무, 피리가 열리는 나무, 퉁소가 열

리는 나무, 여러 가지 악기가 모두 열리는 나무가

있게 했습니다. 찰라가리왕은 신통력을 가진 대

단한 임금으로 이웃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

니다. 

그러던 왕은, 자신이 북을 치는 같은 시간에 온

나라 군사와 궁중 사람들 앞에 맛있는 음식이 나

타나게 했습니다. 다른 어느 요리보다 맛있는 궁

중 요리였습니다. 금강취 나라 사람들은 좋은 임

금님 덕택에 땀 흘리지 않고 음악을 즐기며 즐거

운생활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범천 나라에서 사신이 왔

습니다. “금강취 나라, 부왕이 계실 때에 우리 범

천 나라에서 하나의 강과 그 일대의 땅을 떼어서

드린 일이 있지요. 이제 부왕이 돌아가셨으니 그

땅을돌려줬으면합니다.”

사신의말이었습니다. “그럼, 범천나라대왕과

회담을가져야겠군요.”

찰라가리왕이회담을제의했습니다. 이렇게하

여 강 복판에 배를 띄워놓고 두 왕이 배 안에서

만났습니다. 양쪽 강둑에 두 나라 군사를 배치했

습니다. 그런데 범천 나라 왕은 그만, 찰라가리

왕의위엄에눌리고말았습니다. 

‘몸이 자금색이네. 머리칼은 유리처럼 반짝거

리네. 눈빛에서자비심이보이는걸….’

범천왕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심 때가 되

자, 찰라가리 왕이 북을 쿵! 울렸습니다. 그러자.

보배 밥상에 가득가득 차린 음식이 그득 나타났

습니다. 

기가 질린 범천왕은 밥을 먹을 생각을 못하고,

말했습니다. “찰라가리대왕님, 내생각을취소합

니다. 하나의 강과 강에 딸린 국토를 돌려받을 것

이 아니라, 우리 범천국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

게 하면 대왕님은 수미산 남쪽 세계, 염부제를 모

두거느리는전륜성왕이되십니다.”

이 말을 마치자 하늘에서 전륜성왕의 징표인

보배바퀴(輪寶)가 나타나 찰라가리 왕 옆에 놓였

습니다. 찰라가리왕은 왕 중의 왕인 전륜성왕이

되어 염부제 여러 나라를 가족처럼 돌보게 되었

습니다. 전륜성왕 찰라가리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전신이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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